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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격 시작됐나"…애플, 내달 8일 WWDC서 '독사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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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애플이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현지 시간) 개최되는 WWDC26 초대장을 발송했다. (사진=애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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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애플이 마침내 인공지능(AI) 반격에 나선다. 무대는 다음 달 열리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

(WWDC26)다. 그동안 글로벌 AI 경쟁에서 숨을 고르던 애플이 어떤 혁신 카드를 꺼내들지 전 세계 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짝 다가오다'…한층 똑똑해진 AI 생태계 예고



19일 애플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현지 시간) 개최되는 WWDC26 초대장을 발송했다. 이 컨퍼런스는 전세계 개발자들

이 한자리에 모여 애플 플랫폼 전반의 지원 도구, 프레임워크, 기술을 살펴보는 자리다.

초대장에는 '반짝 다가오다'라는 문구와 함께 스위프트 새 형상이 담긴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스위프트는 애플이 만든 프로그

래밍 언어다.

단연 핵심 관전 포인트는 AI다. 업계는 애플이 스위프트의 AI 기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확장과 차세대 유리·광학 기반 사용자 환경(UI) 디자인 등도 함께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키노트(기조연설)'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새벽 2시에 열린다. 애플의 최신 소프트웨어와 혁신 기술이 처

음 공개되는 자리다. 애플 역시 짙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애플 측은 "AI 발전과 흥미진진한 신규 소프트웨어를 선보이겠다"며

"애플 플랫폼의 놀라운 업데이트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노트 직후에는 개발자를 위한 심층 기술 브리핑이 이어진다. 애플 플랫폼 전반에 걸친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다룬다. 개발자

들이 애플 소속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에게 직접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질의응답 세션인 그룹 랩도 있다. 행사 기간 개발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 개발자 도구, 디자인, 그래픽 및 게임, 머신 러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듣고 배우며 질문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최대 60분간 진행된다.

애플 디자인 어워드는 36개 후보작 중 최종 수상자 시상이 이뤄진다. 애플은 기쁨과 재미, 포용성, 혁신, 상호작용, 사회적 영

향, 영상 및 그래픽 부문에 걸친 36개 후보작을 선정해 이날 애플 디벨로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수상자는 향후 몇주 안에 발

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가 예정돼 있다. 애플은 차세대 개발자, 디자이너, 사업가를 장려하는 이 챌린지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50명의 우수 수상자를 포함해 35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우수 수상자는 WWDC 주간에 3일간 쿠퍼

티노에 초청된다.

한편, 이번 WWDC 행사는 애플 디벨로퍼 앱과 공식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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